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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억양인지력과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방법:
            연구대상은 인공와우를 만 3세 이전에 이식하고 3년 이상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아동 14명과 생활연령이 일치하는 일반아동 14명으로, 이들의 평균연령은 이다. 황현숙(2006)이 제시한 억양 패턴을 활용하여 16개의 억양인지문항과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문항 8개와 문장 이해문항 8개로 구성한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검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첫째, 억양인지력과 문장이해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에서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일반아동과 유의미한 낮았다. 셋째, 일반아동에서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과 억양인지력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다른 능력간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모든 능력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론: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와우 이식아동이 말소리의 억양을 인지하더라도 언어의 표면적 구조로 지각되고 내포된 간접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ntonation recognition and negative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abilities o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and those with normal hearing.

          

          
            Method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4 children who had cochlear implants before the age of 3 years and who had used them for 3 years or more and 14 general children whose chronological age matched. In order to measure intonation cognitive abilities, 16 intonation items using the intonation patterns presented by Hwang(2006) were administered; a total of 16 questions, including 8 questions to understand negative irony expression and 8 questions to understand sentences, were tested to measure comprehension abilities of negative irony expressions.

          

          
            Results:
            First,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than the general children in their intonation cognitive ability and in the sentence comprehension ability. Second, the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than the general children in negative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Third, as a result of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intonation cognitive and negative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ability, meaningful correlation appeared in the general children, but no significant correlation appeared between the cochlear implanted children.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indirect expressions perceived and implied by the surface structure of the language even if children with cochlear implants recognize the speech int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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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연구를 살펴보면 고도이상의 청력손실을 가진 청각장애아동이 인공와우 이식 후 말소리 지각과 언어능력에 대한 보고가 두드러진다. 인공와우 이식한 아동은 보청기를 착용한 아동에 비해 말지각력이나 말소리 산출능력이 뛰어나며, 언어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Han et al., 2006; Huh, 2018; Lee, 2017; Lee & Sim, 2018; Yoon et al., 2013). 즉 인공와우 이식이 청각장애아동의 말소리 지각과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인 장치임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즉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식과 말소리에 운율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말소리의 직접적 표현은 표층적 의미만 수반하고 있는 반면에 간접적 표현은 말소리의 표층적 의미 이외에 다른 심층적 의미를 동반하고 있다. 성공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이러한 표현된 말소리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직접표현에 비해 간접표현은 성장하면서 꾸준히 발달한다.

      간접표현에는 은유, 속담, 반어표현이 있고 그중 반어표현은 표면적인 문자와 내포된 의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이는 아이러니(Irony)라고 불린다. 이러한 반어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절적 요소를 해석해야 하는 동시에 분절적 요소에 얹혀있는 억양(Intonation)을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억양은 초분절적 요소 중 하나이며, 분절적 요소만큼이나 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사용방식에 따라 의미를 변화시키는 화용적 의미를 지닌 요소이다(Catford, 2001; Lee, 1997; Hong, 2007). 이를테면 할아버지가 귀여운 손녀를 보며 “어휴 못난이” 라고 말하였다면 표층적 의미는 “못생기다”라는 부정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말소리에 얹힌 억양은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억양으로 인해 말의 숨은 의미는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듯 억양이 생후 3개월에서 1세까지 성인과 유사한 음도패턴을 모방하며 억양을 사용하고 1-4세에는 억양의 다양성을 인지하며 급격히 발달한다고 한다(Snow, 2002). 초기 단어에서 억양을 화용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의 의도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배우고 2세부터 통사와 억양의 밀접하게 발달하는 것을 알게 된다. 4세에 이르러 억양을 지각하는 능력이 안정되고 5세가 접어들면서 성인과 유사하게 된다(Ga;lligan, 1987). 억양을 화용적으로 사용하면서 직접적인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 방식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간접적 표현방식은 대화속에서 화자의 의도를 강조, 질책, 훈계, 칭찬 등 다양하게 사용한다. 그 중에서 일상속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이다(Okarnoto, 2002). 반어적 표현을 위해 화자들은 억양, 음조, 강세 등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를 사용하게 되고(Han, 2005),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의사소통하게 된다

      대화의 간접표현과 화용적 기능을 가진 초분절적 요소를인지하는 것에는 청각적 지각능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청각문제를 가진 아동의 경우 위의 두 가지의 과정에 문제를 갖게 된다.

      청각장애아동은 청각적 피드백의 제한으로 억양의 미세한 변화파악이 어렵고 그에 따라 억양을 조절하여 사용하는 것에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청각장애 아동들은 억양뿐만 아니라 운율, 발화속도, 음도, 강도 등의 사용방식도 정상아동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2001; Choi & Park, 2010; Huh, 1996; Oh et al., 2011; Yoon, 2004). 그러나 이들이 인공와우를 이식할 경우 충분한 청각적 보상으로 분절적 측면뿐만 아니라 음성 및 초분절적 측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와우를 4년 이상 착용한 청각장애아동의 모음 /아/ 음향특성이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었으며(Yoon et al., 2013), 인공와우 이식 시기가 4세 이전인 청각장애아동의 기본주파수는 일반아동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Jun & Ko, 2007). 그리고 Snow(2009, 2012)는 조기에 수술을 할 경우 일반아동과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운율과 억양의 발달이 일반아동과 비슷한 경로로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억양이나 운율, 음성적인 발달이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다는 선행연구와 달리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아동들이 음악에 포함된 분위기를 해석하거나 화자의 정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Gfeller et al., 2016; Hwang, 2011; Jo, 2015; Kang et al., 2009; Lee, 2015; Oh, 2015; Shivani, 2016; Yang, 2013)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말소리에 얹혀 전달되는 억양이나 운율과 같은 초분절적 요소가 화자의 감정이나 의미를 전달하므로 인공와우 이식아동이 이러한 초분절적 요소를 지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초분절 요소를 활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인공와우 이식아동이 산출한 초분절적 요소를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며, 초분절적 요소를 지각하는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억양인지력과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을 일반아동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이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말소리 지각력을 상위언어 수준에서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운율관련 청능훈련 중재방법을 제시해 주는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억양인지력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문장이해력에 차이가 있는가?

      셋째,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과 억양인지력, 문장이해력 간에 상관이 보이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는 일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공와우 이식아동 14명과 생활연령을 ±5개월 범위로 대응시킨 일반아동 14명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모두 2세 이전에 90dBHL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만 3세 이전에 인공와우 이식을 받아 3년 이상 호주산 인공와우(Neuclus Cochlear Implant model: N5, N6)를 착용하였다. 인공와우를 착용한 교정청력은 평균 35dB 이하이며, 중복장애나 심한 내이기형이 없는 청각장애아동으로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REVT)의 수용어휘검사와 언어문제해결력검사(TOPS) 결과에서 정상범주에 속하였고, 청각적 수행능력검사(CAP)에서 6이상이며, Ling 6 sounds와 문장인지 선별검사에서 100% 인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정보에 대한 기술 통계 분석을 표 1에 제시하였다.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CI(n=14)
              	NH(n=14)
              	
                t
              
            

            
              	mean(SD)
              	mean(SD)
            

          
          
            	Grade
            	1
            	3
            	3
            	
          

          
            	2
            	3
            	3
          

          
            	3
            	2
            	2
          

          
            	4
            	3
            	3
          

          
            	5
            	3
            	3
          

          
            	Gender
            	M
            	7
            	7
            	
          

          
            	F
            	7
            	7
          

          
            	Age(y)
            	
            	9.30(1.48)
            	9.27(1.61)
            	-1.48
          

          
            	REVT(m)
            	
            	110.0(23.13)
            	110.92(21.64)
            	-.242
          

          
            	TOPS*
            	
            	46.85(12.52)
            	47.15(14.38)
            	-.160
          

        

        
          
            * TOPS : Test of Problem Solving
          

        

        

      

      
        2.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두 가지의 검사도구를 제작하여 검사를 시행하였다.

        
          1) 억양인지검사
          억양인지검사는 Hwang(2006)이 제시한 경계성조(Boundary tone) 8가지 형태(L%, HL%, LHL%, HLHL%, H%, LH%, HLH%, LHLH%)와 아동에게 연습으로 사용할 2가지(수평적 억양, 쉼이 3회 포함된 음성파일) 억양, 총 10가지 형태의 억양을 5년 이상 성우로 일하는 전문 여자 성우에게 부탁하여 억양샘플을 녹음하여 음성파일로 제작하였다. 이 억양샘플 파일을 다시 praat으로 분석하여 경계성조의 형태와 음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제작이 완료된 음성파일 10가지를 사용하여 연습문항 2가지, 보기를 쉽게 구성한 난이도가 낮은 문항 8가지, 보기를 복잡하게 구성한 난이도가 높은 문항 8가지로 총 16문항을 본 문항으로 제작하였다.

        

        
          2)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검사
          Lee(1997)는 말마디에 억양구를 활용하면서 화용적 의미를 전달하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아동이 간단한 구의 억양을 통해 문장표현의 이해를 살펴보고자 개발하였다. 문장이해 및 부정적 반어표현검사를 위한 문장은 6세 이하 아동들이 자주 사용하는 상용구로 하였으며, 상용구의 표현형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도록 음성샘플을 5년 이상 전문 성우로 일한 여성성우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녹음된 음성샘플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임상현장에서 청능재활을 5년 이상 하거나 언어치료사 1급을 소지한 언어재활사 5명에게 5점 척도로 구성된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평균 4.3으로 높은 타당도를 보였으며, 적합하지 않은 2개의 음성샘플을 삭제한 나머지 20가지의 음성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문장지각능력을 파악하는 4문항, 말소리의 표층적 의미를 그대로 제시하여 문장이해력을 살펴보는 8문항과 부정적 반어표현 의미를 살펴보는 8문항으로 총 20가지의 문장으로 구성되었다. 각 음성샘플의 문장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Boundary tone for Intonation Cognitive Test
            
            

            

          

          대상자 선별을 위한 일반 문항 4개는 3어절로 구성된 간단한 일상문장으로 하였으며, 이 검사에서 한 문항이라도 오반응이 나타날 경우 문장 말지각력과 구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부정적 반어표현 문장과 문장이해검사의 문장은 동일한 문장을 사용하여 화용적 억양만 다르게 음성샘플을 제작하였다.

          위와 같이 제작된 검사샘플을 듣고 대상자가 해당 그림을 선택하게 하였다. 그림은 만화작가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였고, 제작된 검사도구는 내용타당도를 분석한 후 최종으로 제작하였다.

          검사에 사용된 문장은 부록1에 제시하였고, 검사예시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Figure 2. 
				
            

            
              Negative irony expression Understanding Test example
            
            

            

          

        

      

      
        3. 연구 절차
        검사는 아동의 집이나 사설 언어청각치료실에서 소음 권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20-30dB(Yang et al., 2000)를 넘지 않는 조용한 상황에서 1:1로 진행하였다. 억양인지검사와 부정적반어표현 이해검사 모두 아동에게 스피커를 통하여 녹음된 자극을 들려주고 제작된 그래프와 그림 장면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선택하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었다.

        이러한 검사들의 결과는 문항 수 대비 정반응 수를 백분율로 분석하여 정답률을 제시하였다.

      

      
        4. 자료처리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억양인지력과 문장이해력,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 각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과 억양인지력, 문장 이해력간의 상관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s 2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억양인지력
        집단 간 억양인지력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의 억양인지력 평균은 66.07(SD=16.39)로 나타났고,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평균 54.02(SD=17.61)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Independent t-test results of intonation recognition ability between NH & CI
          
          

        

        
          
            
              	
              	Normal
(N=14)
              	CI
(N=14)
              	
                t
              
            

          
          
            	
              M(SD)
            
            	66.07(16.39)
            	54.02(17.61)
            	-1.875
          

        

        

      

      
        2. 문장이해력
        집단 간 문장이해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은 평균 99.10(SD=3.34),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평균 95.53(SD=7.91)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3. 
				
          

          
            Independent t-test results of intonation recognition ability between NH & CI
          
          

        

        
          
            
              	
              	Normal
(N=14)
              	CI
(N=14)
              	
                t
              
            

          
          
            	
              M(SD)
            
            	99.10(3.34)
            	95.53(7.91)
            	-1.555
          

        

        

      

      
        3.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
        집단 간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본 결과, 표 4와 같다.

        
          Table 4. 
				
          

          
            Independent t-test results of negative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abilities
          
          

        

        
          
            
              	
              	Normal
(N=14)
              	CI
(N=14)
              	
                t
              
            

          
          
            	
              M(SD)
            
            	81.25(22.33)
            	14.28(14.57)
            	-9.397*
          

        

        
          
            *p<.05
          

        

        

        일반아동과 인공와우 이식아동 간의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공와우 이식아동에 비해 일반아동의 이해능력이 매우 높았다.

      

      
        4. 각 집단별 억양인지력, 문장이해력, 부정적 반어표현이해력 간의 상관성
        일반아동의 각 능력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Table 5. 
				
          

          
            Correlation between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ability and intonation ability, sentence reception in normal hearing children
          
          

        

        
          
            
              	
                r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ability
            

          
          
            	Intonation ability
            	.722**
          

          
            	Sentence reception ability
            	.242
          

        

        
          
            **p<.01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아동의 부정적 반어적 표현이해능력과 억양인지능력은 유의하게 정적상관(r=.72)을 보인 반면에 문장이해능력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각 능력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Table 6. 
				
          

          
            Correlation between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ability and intonation ability and sentence reception in cochlear implanted children
          
          

        

        
          
            
              	
                r
              
              	Irony expression comprehension ability
            

          
          
            	Intonation ability
            	.368
          

          
            	Sentence reception ability
            	.178
          

        

        

        표 6에서와 같이,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부정적 반어적 표현이해능력과 억양인지능력, 문장이해능력간의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간 억양인지력,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보고, 직접표현 이해능력과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 간에 상관이 있는지, 억양인지력과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 간에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억양인지력을 비교해본 결과, 인공와우 이식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억양인지력이 낮았으나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Snow와 Ertmer(2009)은 3세 이전에 인공와우를 이식한 6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발화를 수집하여 억양의 발달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듣기연령이 증가할수록 억양이 안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일반아동과 유사한 억양발달을 한다고 하였다. Snow(2006, 2012)도 일반아동들이 6개월에서 23개월 사이에 억양의 변화가 두드러지면서 꾸준히 발달하는데 이것은 2어절의 문장을 산출하는 과정동안 다양한 억양을 구사하며 모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공와우 이식아동 역시 듣기연령이 증가하면서 억양을 지각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본 연구 대상자의 듣기연령이 3년 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일반아동과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둘째,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문장이해력을 살펴본 결과, 두 집단 간 문장이해력은 차이를 없었다. 통상적으로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문장이해력은 일반아동들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Lee, 2012; Park & Bang, 2011)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연구 과제가 2어절 이상의 문장구조인 반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 문장의 수준이 일상적인 상용구이며, 1어절의 간단한 구조로 화자의 의도와 문장의 표면적으로 일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인공와우 사용기간과 문장수준의 말지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Nikolopoulos 등(1999)은 인공와우이식 후 3년이 지난 아동 중 일상생활 문장을 화자의 입을 보지 않고도 이해 할 수 있는 아동이 90%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대상자가 3년 이상의 평균 인공와우 사용기간을 고려할 때, 일반아동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셋째,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을 살펴본 결과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이 낮았다. 인공와우 이식아동과 일반아동의 생활연령이나 수용어휘능력, 언어문제해결능력에서도 유사한 두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이 낮은 것은 말소리에 포함되어 있는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이러한 반어적 표현은 화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상위언어능력을 활용한다(Choi, 2008; Seong 2008; Young & Killen, 2002).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비유언어, 관용어 등과 같은 간접적 표현의 이해능력이 일반아동에 비해 저조하며, 상위언어 이해력이 낮았다(Kim, 2015; Sarachan-Deily, 1985; Seong, 2008). 또한 반어적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자의 추론능력이 요구되어지는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단서 등을 활용하여 화자의 표현을 문자 그대로가 아닌 내포된 의미를 추론하여 해석해야한다. 그러나 Walker(1998)은 청각장애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추론 능력이 저조하고 이는 일반적 언어기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일반아동은 화자의 말을 듣고 추론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지만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경우에는 표면적 구조만으로 문장을 이해하고 추가적인 추론과정 없이 직접적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간접표현들을 대화 속에서 듣고, 추론과정을 통하여 화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따르고 점진적으로 화용적 문제들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경우 화자의 말속에 포함된 의도가 표면적구조와 다른 형태를 나타낼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분절적 측면이 강조된 청능재활 뿐만 아니라 추론과 같은 상위언어능력을 토대로 반어법, 비유언어, 관용어 등과 같은 간접적 표현을 중재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인공와우를 일반아동의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이 억양인지력과 문장이해력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일반아동은 부정적 반어표현 이해력과 억양인지력이 정적 상관성이 나타났으나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아동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기 위해 문장에 억양이나 강세를 활용하여 부정적 반어표현을 이해하므로(Han, 2005) 억양활용이 우수한 사람은 부정적 반어표현의 이해가 높을 것이다. 그러나 인공와우 이식아동은 억양활용을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인지하지 못하므로 부정적 반어표현에 억양을 활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인공와우 이식아동의 반어법과 관련된 중재에서도 초분절적 단서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본 연구의 제한점은 인공와우 이식 연령을 3세 이전으로 통제하였으나 인공와우 착용기간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인공와우를 착용해서 듣기연령이 증가할수록 언어경험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에는 인공와우를 착용한 기간에 따른 통제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인공와우 이식아동이 중의적 표현이나 다양한 감정이나 정서 표현을 이해 정도를 파악한다면 이들의 화용적 이해능력 정도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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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ndix
          
            Appendix 1. 
				
            

            
              Negative irony expression understanding sentence
            
            

          

          
            
              
                	No
                	초급
                	중급
              

            
            
              	1
              	잘했다
              	직접표현
            

            
              	2
              	대단하다
              	부정적 반어표현
            

            
              	3
              	삼촌이 라면을 먹어
              	일반문장
            

            
              	4
              	정말 고맙네
              	부정적 반어표현
            

            
              	5
              	참 보기좋네
              	직접표현
            

            
              	6
              	예쁘네
              	부정적 반어표현
            

            
              	7
              	최고다
              	부정적 반어표현
            

            
              	8
              	잘했다
              	부정적 반어표현
            

            
              	9
              	친구가 가방을 매
              	일반문장
            

            
              	10
              	신난다 신나
              	직접표현
            

            
              	11
              	깨끗하네
              	부정적 반어표현
            

            
              	12
              	대단하다
              	직접표현
            

            
              	13
              	예쁘네
              	직접표현
            

            
              	14
              	누나가 그림을 그려
              	일반문장
            

            
              	15
              	정말 고맙네
              	직접표현
            

            
              	16
              	신난다 신나
              	부정적 반어표현
            

            
              	17
              	참 보기좋네
              	부정적 반어표현
            

            
              	18
              	최고다
              	직접표현
            

            
              	19
              	나비가 날아가
              	일반문장
            

            
              	20
              	깨끗하네
              	직접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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